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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와 영희의 이야기
건우와 영희는 지난 10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 왔으며 세 명의 자녀가 있다. 두 사람은 그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며, 각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책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한다.

다른 부부들처럼 건우와 영희도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다. 그들의 의견 불일치는 주로 돈에 관한 것이다. 건우는 밖에서 상근으
로 근무한다. 영희는 하루종일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가끔 소소한 부업 일도 한다. 건우는 가정을 다스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 오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희는 
건우보다 자신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결정에서는 자신이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다. 영희는 과거에 때로는 건우에게 말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돈을 썼다.

최근 건우와 영희는 그들이 저축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중이다. 건우는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하여 편하게 
출근도 하고 가족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 영희는 그 돈으로 아이들과 휴가를 가서 친척도 방문하고 아이들이 더 크
기 전에 함께 재미있는 경험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건우와 영희는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골치가 아프지만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일에서 건우와 영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것 같은가?

•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에 대해 그들이 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준비 자료 제3부 참조)

• 여러분이 건우와 영희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이 결정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겠는가?


